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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ai유, 2/4분기 106달러 가능성!
CGES, 수급완화 가능성 낮아 초강세 … Brent유 평균가격 100.20달러

세계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유가 충격이 2/4분기에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계 유수의 에너지 분석기관들이 2/4분기에는 수급상황 개선으로 1/4분기보다 유가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

했던 전망을 버리고 일제히 2/4분기 유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국내 도입유가의 기준가격인 Dubai유는 특별히 수급이 악화되지 않더라도 연평균 배럴당 90달러 선으로 정

부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 성장률과 물가, 국제수지 전망치의 대폭 수정도 불가피해

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런던 소재 세계에너지센터(CGES)는 Brent유의 2/4분기 평균가격이 배럴당 100.20달

러로 1/4분기(94.0달러)보다 6달러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CGES는 2월 하순 발표한 전망치에서는 2/4분기 Brent유 평균가격이 배럴당 93.80달러로 1/4분기보다는 소

폭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CGES는 연평균 가격도 2월 84.50달러에서 90.30달러로 대폭 높였다.

2/4분기 유가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데는 미국의 케임브리지 에너지연구소(CERA)도 동참했다.

CERA는 2월 말 제시된 유가전망에서 수급이 특별히 악화되지 않는 기준유가 하에서 Dubai유 가격이 2/4분

기 평균 93.50달러로 1.4분기(91.66달러)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CERA 역시 2월 초 발표한 전망에서는 Dubai유가 2/4분기 평균 83.0달러로 1/4분기(86.91달러)보다 낮을 것

으로 전망했었다.

Dubai유 연평균 가격 역시 CERA는 89.79달러로 90달러 선에 육박하고 수급이 악화되는 고유가 시나리오 

하에서는 105.88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Brent유 가격은 1/4분기 배럴당 94.64달러에서 2/4분기 96.50달러로 더 오르고 WTI(서부텍사스산 중

질유)도 1/4분기와 2/4분기 평균가격이 각각 95.43달러, 98.0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2월12일 발표에서는 2/4분기 WTI 평균가격이 배럴당 89달러로 1/4분기(89.32달러)보다 소폭 낮을 것으로 예

상했던 미국 에너지정보청(EIA)도 전망을 바꿔 WTI 1/4분기 평균가격을 96.79달러, 2/4분기를 97.0달러로 잡

아 가격전망을 뒤바꿨다.

통상 난방철이 지나는 2/4분기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됐던 관례와 다르게 국제 석유분석기관들이 전망을 선

회한 데는 미국 달러화 약세와 이에 따른 투기자본의 석유시장 유입에 따른 영향이 예상보다 오래갈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의 2008년 거시경제전망 목표치들은 모두 Dubai유가 80달러 선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 아래 

짜여진 것이어서 분석기관들에 가깝게 시장이 움직이면 한국경제가 입을 타격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2/4분기 유가를 더 높게 잡은 것은 최근 석유시장의 동향을 각 기관들이 반영했기 때문

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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